
 

홈 

김희천 

 

2017. 11. 29 ~ 12. 23 

오프닝 리셉션: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~8시 

장소: 두산갤러리 서울, 서울 종로구 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

 

두산갤러리 서울에서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김희천 작가의 개인전 《홈 HOME》

을 개최한다. 김희천은 2016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작가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와 같은 디지털

인터페이스가 팽창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영상으

로 보여준다.  

 

위치정보, 타임라인을 통한 이 시대의 새로운 시공간 인식은 현실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의 

데이터로 남겨진다.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를 경험하거나 같은 장소를 다른 

시간대에 공유하는 것처럼 실제 세계를 분절하고 임시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. 이번 전시에서 선

보이는 영상 작업 <홈 HOME>에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애니메이션 <호-무(ホーム)>가 

삽입되어 있다. <호-무>는 소녀탐정 에리카가 서울에서 실종된 할아버지의 위치정보를 따라 추적

해가는 애니메이션이다. 그리고 <홈>은 <호-무>의 팬인 한 사람이 <호-무>의 배경이 되었던 장

소들을 직접 방문하여 <호-무>의 장면들과 비교해보는 ‘성지순례(seichi junrei)’ 기록이다.  

 

에리카의 할아버지, 에리카, 성지순례하는 <홈>의 화자는 각자 다른 시간에서 같은 장소를 경험

하지만, 각자의 시간에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별개로 존재한다. 하나의 시간 혹은 공간에서 

서로 다른 두 가지, 혹은 더 많은 시간, 공간들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겹겹이 쌓여있는 시공간의 

레이어과 그 틈새를 바라보게 한다. 서울의 곳곳에 추가된 이러한 레이어들은 서울에서의 우리 

일상에 덧붙여지려고 시도하면서,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작동방식을 드러내고자 한다. 

 

김희천(b. 1989)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다. 커먼센터(2015, 서울, 한국)에서 개인전

을 개최하였고, 이스탄불 현대미술관(2017, 이스탄불, 터키), 아뜰리에 에르메스(2017, 서울, 한국), 

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(2017, 서울, 한국), Kunsthal Aarhus(2016, 오르후스, 덴마크), 국립현대미술

관 서울관(2016, 서울, 한국), 서울시립미술관(2016, 서울, 한국), 국제갤러리(2016, 서울, 한국), 일

민미술관(2015, 서울, 한국), 캐논플렉스 갤러리(2013, 서울, 한국)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. 


